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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3 철강포장업체 근로자에서 발생한 
하지정맥류

성별 남 나이 46세 직종 포장공 직업관련성 낮음

1 개 요
김○○(46세, 남)은 1999년 6월 철강포장업체에 입사하여 철강 포장업무에 종사하

던 중 하지정맥류로 2001년 7월 4일 수술을 하였으나 상세불명의 쇽과 혼수로 인해 
집중치료중인 상태에서 사망하였다.

2 작업환경
이 사업장은 D제강 내에서 철강제품(칼라강판, 아연강판, 석판)의 포장작업만을 수

행하는 사업체이다. 그 외 포장업무와 관련되어 지게차와 포장지 절개작업을 수행한
다. 포장은 2인 1조로 철강제품 1개를 포장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6분이며, 1일 
포장제품은 약 25개 내외이었다. 포장작업공정은 1) 포장준비, 2) 제품이송, 3) 포장, 

4) 제품이송의 순으로 이루어진다. 포장준비작업은 포장작업대 보호판깔기, 보호판 
상단에 포장지 깔기, 외경가공, Band 절단 및 왕관 결속으로 이루어지며, 제품이송은 
조업생산된 제품을 천정기중기를 이용하여 포장작업장으로 이송한 후 핫카 분리후에 
안전한 곳으로 이동한다. 포장은 포장지 두루기 및 옆면 주름잡기, 상단 보호판 올리
기, 내경쪽 보호판 삽입, 중앙 Band 결속, 외경 가결속 및 내경삽입, 옆주 Band 가결
속, 본결속 및 라벨 부착으로 끝난다. 이후 야드장으로 이송 안착후 기중기 핫카 분리
후 이동하여 이송 안착후 조업출측으로 원위치시킨다. 이와 같은 포장작업에서 철강
제품 등 중량물의 이송은 기중기를 통해 이루어지며, 실제 포장작업도 5~6분의 작업



혈관질환

시간으로 완료가 된다. 일일 포장하는 철강제품의 수량은 조당 평균 적게는 10개, 많
게는 41개로 시간당 2~5개를 넘지 않았다.

3 의학적 소견
김○○는 고등학교 졸업 후 군복무를 마치고 약 5년 간 농업에 종사하였으며, 그후 

1983년부터 1998년까지 15년 간 P금속 압연과에서 일하였으며, 1999년 6월 D실업에 
입사하기 전 4개월 간 B산업에서 근무하기도 하였다. 술은 조금씩 하였다고 하며. 담
배는 약 10여년 전에 끊었다고 하였다. 망 김○○은 G병원의 의무기록상 1995년 1월 
10일의 초진 1년 6개월 전부터 하지의 혈관과 양 발목의 색소침착 등(좌측이 우측보
다 심함)으로 하지정맥류를 진단받았으나 그 이후 이와 관련된 진단 및 치료 병력이 
없다가 2001년 5월 21일에 6년전인 1995년과 동일하게 양 하지의 정맥류와 과다 색
소침착을 주소로 약물 및 외부압박스타킹(elastic stocking)을 처방받았다. 그때도 좌
측이 우측보다 심하였으나 양측 하지의 수술을 강력히 원하였다. 이 의무기록에는 병
력이 10년, 그리고 가족력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. 그후 7월 5일 수술 후 회
복실에서 혼수상태로 집중치료실로 전실하여 관찰 중 사망하였다.

4 고 찰
정맥류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두배 정도 많으며, 여성에서는 임신후에 그리고 월경

중단후에 보다 빈도가 높다. 그리고 비만은 강한 관련성을 갖는다. 그러나 남성에서
는 이러한 유의한 위험관련성이 없다. 여성에서 정맥류는 나이, 임신, 지리적 위치, 

인종 등이 위험요인으로 제기하고 있다. 덴마크의 20~59세 160만명의 작업자 코호트
에서 3년 간 하지정맥류로 내원한 자의 위험요인에 대해 조사한 결과, 거의 주로 서
서 작업하는 남성의 정맥류 위험비는 1.85(95% CI, 1.33~2.36), 여성에서는 2.63(95% 

CI, 2.25~3.02)이었다. 이는 혼란변수와 관련하여 나이, 사회적 위치 및 흡연을 고려
한 결과이었다. 그러나 가족력 또는 직업에서 명확한 증거는 없으며, 비만이 어떠한 
초과위험를 보이지는 않는다고도 하며, 지속적인 기립작업이 위험요인으로 제기하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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편견의 가능성이 있다고도 하였다.

5 결 론
김○○의 하지정맥류는
① 1995년에 최초 진단받았으며, 2001년 5월에 수술을 받기 위한 진료소견에는 10

여년 전부터 양 하지 정맥의 울혈이 있었으나 어떠한 치료가 없이 지내왔던 것
으로 임상적인 확인을 하였고,

② 하지 정맥류의 원인과 관련하여 직업적 요인에 대해서는 뚜렷하지 않으며, 오래 
서서 작업하는 것과의 관련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편견(bias)과 결과의 일관성에 
있어서 문제가 있고,

③ 현재의 포장작업에 대한 분석 결과 하지에 무리가 가는 중량물의 취급과 운반작
업은 없으며, 지속적으로 서서하는 포장작업의 비율도 50%를 넘지 않았으며, 

1995년과 2001년 사이의 동 상병이 포장작업으로 자연적인 경과 이상의 악화 
가능성(정맥류의 파열과 출혈 등)의 기여도 낮다고 보여지고,

④ 상기의 증상이 10여년전에 발현된 상태이며, 가족력이 있다고 기술된 점으로 보
아 원발성 정맥류로 판단되어

업무상 유해요인의 노출에 의해 발생한 것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다.


